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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주의 Hig hlig ht : 외국인 투자 큰 폭 감소

□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2월중 외국인 투자유치 동향(잠정)에 따르면 지난

달 외국인 투자유치액은 3억 2,9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7.5% 감소한

것으로 나타났음.

o 부진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현대전자 사채 신속인수나 노조전임자

임금허용 등 잇단 조치를 개혁후퇴로 평가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

투자를 결정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
□ 투자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미국, EU, 일본 등이

주요 투자국이지만, 전년 2월에 비해 미국, EU의 투자는 감소한 것으로

나타남.

o 투자규모별 투자건수는 500백만불 이하 중소규모 투자비중이 95.9%로 예

년과 비슷한 추제세이고, 산업별로는 전년 2월 보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

비율이 다소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비율은 약간 감소하였음.

□ 이에 대해 산자부는 투자건수가 총 268건을 기록하여 전년동월 253건보

다 5.9% 증가하였으며, 금년중 누계로는 전년동기보다 11.8%가 증가하

여 투자추세가 견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.

o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는 어차피 대형 프로젝트 성사여부에 달려 있는

만큼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외국인들이 한국투자 환경을 결

코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.

o 특히 전년 2월의 투자실적이 월등히 높았던 것은 하나은행의 외자유

치 등 예년에 비해 대형 프로젝트가 성사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음.

외국인 투자유치 추이

(단위 : 백만불, % )
연별

월별
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

전년대비
증가율

1월
130
(86)

967
(132)

1,123
(306)

3,377
(240)

200.7
(△21.6)

2월
199
(87)

310
(118)

627
(253)

329
(268)

△47.5
(5.9)

계
329

(173)
1,277
(250)

1,750
(559)

3,706
(508)

111.8
(△9.1)

주) : ( )내는 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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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. 금융동향

□ 금리

- 회사채 금리는 콜 금리 인하가 무산되고 경기 회복이 앞당겨질거라는

한은 총재의 전망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투자심리가

위축, 은행과 증권·투신사들의 손절매 물량이 쏟아지며 상승세를 보이

다가 주말 소폭 하락. 전주 대비 0.35%p 상승.

- 국채 금리도 전주 대비 0.44%p 상승.

주요 채권금리 추이

(단위 : %)

구 분 5일 6일 7일 8일 9일 전주대비

회사채 6.82 6.94 7.13 7.37 7.17 +0.35 %p

국 채 5.58 5.83 6.04 6.30 5.99 +0.44 %p

□ 환율

- 원화는 지난 주말 나스닥 하락세 지속과 역외 선물환시장의 강세에 고

려산업개발의 부도 등 내부적 악재까지 겹치며 엔/ 달러 환율의 119엔

대 수직 상승에 동반하여 급등세 시현.

- 엔화는 추가적인 엔화약세 용인을 시사한 미야자와 재무상 발언에 따

라 장중 한때 120엔을 돌파하는 등 약세 시현.

- 유로화는 독일 1월 제조업수주 저조 발표에 따른 미 경기둔화세의 유

로지역 파급 인식 증가로 약세를 보이다가 주후반 전년도 4분기 유로

지역 GDP 잠정치 호조 발표 등으로 강세로 반전하여 전주대비 보합.

주요 환율추이

구 분 5일 6일 7일 8일 9일 전주대비

원/ 달러 1,273.30 1,264.80 1,273.40 1,273.50 1,268.80 +19.00

원/ 100엔 1,068.20 1,064.65 1,065.61 1,061.69 1,061.31 -2.39

엔/ 달러 119.22 118.79 119.97 119.75 119.49 +0.33

달러/ 유로 0.9288 0.9342 0.9297 0.9327 0.933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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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식시장

- 금주의 주식시장은 미국 증시가 오름세를 보이고 기업경기실사 지수가

100을 넘어선 것 등이 호재로 작용, 대형 우량주들을 중심으로 상승세

를 보이다가 주말 나스닥 및 나스닥선물 하락이 부담으로 작용, 외국인

과 기관의 순매도 규모 확대로 하락세로 반전.

- 금주의 종합주가는 전주대비 1.1% 상승.

-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앞으로 단행될 연준리의 금리

인하 조치가 경제를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기업들의 실적 악화 상

황은 끝나가고 있다는 인식 확산, 골드만 삭스의 코언 전략가가 주식

매수를 권고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낙관적 전망을 자극하며 상승세 시

현. 전주대비 1.7% 상승.

- 일본은 3.0% 상승.

- 홍콩은 1.6% 상승.

주요국 주가지수 추이

구 분 5일 6일 7일 8일 9일 전주대비

한 국(KSX) 565.38 568.15 568.64 579.28 565.76 +6.32

미 국(DJIA) 10,562.30 10,591.22 10,729.60 10,858.25 10,644.62 +178.31

일본(N IKKEI) 12,322.16 12,687.74 12,723.89 12,650.56 12,627.90 +366.10

홍 콩(H IS) 14,135.26 14,321.05 14,177.36 14,208.95 14,194.35 +227.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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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. 보험산업동향

□ 삼성·교보 , 저축성보험에 독자적 금리체계 적용

- 삼성과 교보생명 등 그 동안 생보업계가 사용해 온 저축성보험의 일부

상품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작성, 적용해 온 공시기준이율을 사용하지

않고 독자적인 금리체계를 도입할 예정임.

- 현재 사용중인 공시기준이율이 시중금리 변화에 뒤늦게 대응하는 단점

을 갖고 있으며, 금리가 회사마다 똑같아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다고

판단하여 새로운 금리체계를 도입한 것임.

- 이에 삼성생명은 ①자산운용수익률, ②장래 예상수익률, ③국고채, 회사

채, 정기예금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상품별 적용금리를 매달 또는

분기별로 바꿀 예정임.

- 교보생명도 다음달부터 저축성보험의 일부상품에 대하여 새로운 금리체

계를 도입할 방침으로 타 생보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임.

- 삼성생명은 새로운 금리체계가 실세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특히, 자

산운용 실적을 중시하는게 특징이라며, 초기에는 다른 보험사들의 현행

금리와 같은 수준이지만 향후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밝힘.

□ 금감원 , 日本 3월 금융위기설 대책강구 지시

- 최근 일본 경제는 1997년 이후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

관의 결산기와 주가하락이 맞물려 '3월 위기설' 유포되고 있으며, 막대

한 규모의 부실채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금융기관들이 3월

말 결산을 앞두고 대출금 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.

-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일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린 국내 금융

업체들의 채무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회수에 대비하도록 지시함.

- 금감원은 이와 관련, 국내 금융기관 중 對일본 차입금 비중이 상대적으

로 높은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유동성을 확보토록 지도하는 한편 외화

차입 국가의 다변화, 차입유형의 다양화 등을 유도하기로 하였음.

- 금감원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이 일본계 금융기관

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9억 9,500만달러로 해외 총차입금의 12.1%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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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3개 손보사에 경영개선명령 발동

- 금감위는 리젠트, 국제, 대한 등 3개 손보사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지

시하고, 3월말까지 적절한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

제3자 매각의 추진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임.

- 아울러 현대, 삼신, 한일 등 3개 생명보험사에는 다음달 중 8,000억원에

서 최대 1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예정임.

- 금감위는 6일 리젠트 등 3개 손보사에 대해 지난달 23일 경영개선명령

발동을 위한 청문 기회를 부여한 결과 고려할 부분이 없어 경영개선명

령을 지시하였음.

- 금감위는 이달말까지 이들 손보사로부터 마지막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

받은 후 심사를 거쳐 새로운 자구계획이 없을 경우 매각을 추진할 계획

이며, 인수자가 없으면 곧바로 퇴출 절차를 밟을 예정임.

- 이와 별도로 금감위는 이번주 중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3개 부실생보사

에 대한 자산·부채 실사작업을 거쳐 이들 생보사를 대한생명에 계약이

전(P&A)시킨 뒤 공적자금을 투입할 예정임.

□ 생보사와 투신사 , 변액보험 판매 조율

- 금년 4월부터 도입예정인 보험사의 변액보험이 투자신탁업계와 생명보

험업계간 심각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조율이 필요한

것으로 지적되고 있음.

- 투자신탁업계는 생보사에 변액보험 운용을 허가할 경우 유사투자신탁

행위를 금지 하고 있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금감위

와 생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었음.

- 이에 대해 생보사들은 운용업무를 투신사에 맡길 경우 운영손실에 대한

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보험회사가 직접 운영까지 책임져야 한

다고 맞서고 있음.

- 현재, 금감위는 생보업계와 투신업계를 대상으로 생보사의 변액보험상품

판매와 관련하여 생보사의 판매비중을 조정하는 선에서 양업계에 협조

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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